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중심자의 처절한 몸부림

작성일: 2012. 7. 17.(화) 

작성자: 이선진

[ 7월 15일‘신약 죽음의 십자가, 성약 고통의 십자

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편

으론 조금의 육 고통, 고생을 그동안 뛰어넘지 못해 

저도 섭리인들도 주님, 선생님과 발맞추어 가지 못한 

것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부흥강

사님의 고생 이겨내는 방법들로 제가 이겨야 할 것

들을 이기려 노력하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

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사랑하는 자야, 이 시간

너희가 이 땅에서 견뎌야만 하는 

고생과 고통에 대하여 말해주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마. 

먼저 육의 고생이다. 

매일 새벽을 깨우는 고생, 

말씀을 실천하며 연구하는 데에서 오는 고생, 

생명들을 만나고 관리해 주는 데에서 오는 고생, 

성전 관리의 고생, 육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노동에서 오는 고생 등 

매일매일 가지각색 다양한 형태로 이겨내야 하는 

육적 고통과 고생이 있다. 

다음은 정신적 고통이다.

얕은 기도가 아닌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한 

간절한 간구에서 오는 고통, 

죄짓지 않으려 항상 긴장하는 데에서 오는 고통, 

생명이 구원되기까지의 과정을 

묵묵히 참아주고 인내하는 데에서 오는 고통, 

형제들과 불화, 분쟁 안 일으키고 

욱하지 않으려는 데에서 오는 고통, 

외부의 악평자, 가라지 혹은 가족, 친구들의 핍박 속

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데에서 오는 고통, 

너의 나약한 정신, 그 정신 통해 들어오려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오는 고통 등이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많은 고생과 고통이 있지만 

선생과 부흥강사가 이미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행하면 너희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땅에서 표상의 존재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는 

자이며, 

따르는 자들이 표상을 온전히 따라만 간다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승리한다. 

(성자 주님, 선생님과 부흥강사님이 그 모든 고생과 

고통을 이겨냈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첫째, 선생과 부흥강사는 긍정의 대가들이다. 

아무리 고통 중이라도 그 고통이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를 빨리 분석하여 

감사하며 그 고통을 감내한다. 

또한 행하다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였을 때에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잘못에 낙담,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선생과 부흥강사는 그 실패를 통해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이로 인해 어떠한 연단이 되었는지를 

분석하며 빠르게 전환하여 다음 실천으로 넘어간다. 

또한 모든 것이 100% 좋고 장점만 있는 게 아니기

에 

나쁜 것은 보지 않고 좋은 점만 보고 한다. 

이는 사람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고통과 고생을 뛰어넘어 자신의 차원을 높이는 

일을 

‘힘들다, 재미없다’가 아니라

‘힘들어도 재미있다, 즐겁다’생각하여 

그 고통과 고생조차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 

긴장도 두려움도 떨림도 다 마찬가지다. 

또한 어떠한 고생을 하게 되었을 때에 

당장의 고통만 바라보지 않고 미래까지 내다보아, 

이 고생으로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영광을 생각하여 묵묵히 참는다. 

둘 째, 선생과 부흥사는 강철 같은 믿음의 소유자다. 

마21: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막11: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일단 나의 뜻이라고 하면 이를 위해 자신들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주님은 함께하시니 이 일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 버린다. 

사랑아,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에서 져 버린 것’과

‘이미 마음에서 이겨 버린 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이로써 그 일의 결과도 결정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일의 승패의 비밀이다. 

내가 말하였듯 성약역사적인 특성으로 

너희가 먼저 나에게 다가와야만 한다. 

그래야 나도 역사한다. 

고로 먼저 나의 능력을, 

나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나의 능력도 임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네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 성자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먼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를 믿는 믿음이 있느

냐이다. 

셋째, 이들은 항상 웃고 항상 감사한다. 

이는 아무리 크고 거대한 고통일지라도 나와의 사랑

으로 

무엇이든 기쁨의 기회로 삼기 위한 노력이다. 

사람은 아무리 목적이 있어도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고통스럽기만 하면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

해 

고통도 기쁨으로 전환시키는 처절한 몸부림을 하는 

것이다. 

사랑아, 대체 선생과 부흥강사가 

이렇게까지 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단순히 나와 1:1 사랑 하나 이루려 이 정도까지 하

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천주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이루는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사랑인‘역사를 향한 사랑’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끝없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지 않느냐. 

사랑아, 역사다. 오직 역사를 이루기 위해 

미칠 듯한 방해에도 도저히 쓰러지지 않는 것이다. 

알겠느냐? 

오직 역사만 바라보아 절대 쓰러지지 않는 

선생과 부흥강사처럼 너희도 그리되길 소원하노라. 

안녕. 나 성자 예수가. 


